
1 3
2010 09+10

의약품 안전 가이드

음주 시반드시피해야할약물

술이 없는 명절행사나 파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동서양을 막

론하고 술은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술은 중추신

경 억제효과가 있어 긴장감을 해소하여 모임에 흥을 돋우고 사람

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까닭이다.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

서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약물들이 있다.김은정
독성평가연구부
약리연구과

음주 시 피해야 하는 약물들은 알코올의 약리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

러한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은 부주의 시 치명적인 위험성이 나타날

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.

특히 서방정 등 특수제형의 약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은 복용 후 30분

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므로 혈중 농도가 높을

수록 약물의 부작용 발생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만큼 이 시간대

에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

된다. 음주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약물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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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염 및 해열 진통제

위장관 자극이 강한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위장관 자극 작용

이 있는 알코올 섭취 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주를 제한

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장에서 대사되므

로 알코올 섭취 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주의해야 하며 자주 술을 마

시는 사람의 경우 간독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. 

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

수면제, 마취제, 진정제 등 중추신경 억제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

우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호흡곤란, 저산소증 등이

나타날 수 있으며, 특히 음주 시 페노시아진(Phenothiazine) 같은 항정

신병약의 병용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. 한편, 페니토인

(Phenytoin) 등의 항전간제는 알코올과 병용 시 약물 농도가 저하됨에

따라 항전간작용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 약물 복용 시는 음주를 삼가

해야 한다. 

고혈압치료제

알코올의 혈관확장 작용으로 인해 히드랄라

진(Hydralazine), 프라조신(Prazosin) 등

의 고혈압치료제를 병용할 경우 혈압

강하 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과량

의 음주나 지속적인 음주는 절대 피

해야 한다.

항당뇨병치료제

알코올은 혈당강하작용이 있다. 따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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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음주 시 심한 혈당강하증이 일어나 위

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
이뇨작용이 있는 약물 혈압약과 심장약 등

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으므로 이뇨작용이 있는 히드로클로르티아지드 등의 혈압약과 니트

로글리세린 등의 심장약을 병용할 경우 과도한 이뇨∙탈수 작용으로 인해 신독성이 나타날

수 있다. 이들 약물 복용으로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억제되어 소변량이 많아

지게 되는데 알코올 역시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과도한 이뇨∙탈수 작용

으로 인한 신장 독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. 또한 이 경우 과도한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

을 일으켜 보행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.

항히스타민제

콧물감기, 알레르기, 두드러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페니라민 등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

후에 술을 마시면 졸림, 어지러움증 등을 훨씬 증가시켜 보행사고,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지

게 된다. 

이외에도 심장혈관질환, 뇌혈관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혈전제(와파린등)는 복용 전∙후에

술을 마시면 위출혈 등 출혈부작용 위험이 높아지고, 케토코나졸 등의 무좀약과 심바스타

틴 등의 고지혈증약도 알코올과 병용 시 독성 간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음주 시 삼가야

한다. 또한 알코올은 태반도 잘 통과하여 태아발생에 영향을 주므로 임산부의 음주는 특히

삼가야 할 사항이다. 

알코올은 시간당 일정량만이 대사된다. 따라서 맥주 1ℓ 또는 위스키 100㎖가 완전히 대사

되는 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 참고해야 한다.

술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다. 그런 만큼

불가피한 술자리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숙지함으로써 치명

적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.




